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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와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1km의 지리산길. 이 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히 들어온 6개의 산중 마을

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이다.구간별 주요 지명 : 금계마을 - 의중마을 - 서암정사 - 벽송사 - 벽송사 능선 - 송대마을 - 세동

마을 - 운서마을 - 구시락재 - 동강마을금계동강 구간은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

는 임도 등으로 구성된다.유의사항벽송사~ 소나무쉼터까지의 구간은 단체이용객들의 무분별한 농작물 채취 등, 주민피해가 빈번한 관계로 '

미개통'구간이니 통행하실 수 없습니다.

'금계-동강' 구간별 안내

동강마을

자세한 숙박문의는 마을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연락처 : 동강마을 김태조 010-9363-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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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중마을

고려시대 의탄소(義灘所)라는 지방특산물 탄(숯, 灘)을 중앙에 공납하기위해 만들어진 특수행정구역인 소(所)였다는 

유래에서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의중이라는 이름의 내역을 갖고 있다. 마을 어귀에는 의중, 의평, 추성마을을 지키고 

이어주는 600년 묵은 느티나무 당산목이 있고, 마을 안에는 당산 느티나무 신목이 든든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 마을 

뒤 산 쪽으로는 서암과 벽송사로 가는 숲길이 있다. 지금은 계곡을 따라 도로가 나있어 발길이 뜸해졌지만 절로 가는 

숲길로서 옛길의 정취와 그리움이 듬뿍 묻어있는 고즈넉한 길이다.

시누대길

서암정사

서암정사는 지리산 산맥 위 에 앉아 천왕봉을 멀리 바라보고, 한국의 3대 계곡으로 유명한 칠선계곡을 마주하는 천혜

의 절경에 자리하고 있다. 벽송 지엄대사가 중창한 고찰인 벽송사로부터 서쪽으로 600m 지점에 위치한 벽송사의 부

속암자로 주위의 천연의 암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작은 부속암자였으나 지금은 사찰로 승격하였다.

벽송사

조선 중종 15년(1520년) 3월 벽송 지엄대사가 암자를 짓고 개창한 벽송사는 숙종 30년(1704년)에 실화로 불타버린

것을 환성대사가 중건하였으나 6.25때 다시 법당만 남기고 소실되었다.1963년 원응 구환스님이 이곳에 와 이 절을 다

시 짓기 시작했으며 1978년 봄에 종각이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벽송사는 6.25 당시 인민군의 야전병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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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는데 국군이 야음을 타 불시에 기습, 불을 질러 당시 입원중이던 인민군 환자가 많이 죽었다고 전하며 지금도 절

터 주변을 일구면 인골이 간혹 발견된다고 한다.

벽송사는 실상사와 더불어 지리산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판소리 ‘변강쇠전’의 무대이기도 하고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야전병원으로 쓰였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소나무쉼터

임도 중간쯤 너른 바위 사이에 자리잡은 400년된 소나무는 법화산 자락과 저 멀리 넘어온 등구재를 보고, 옛 선인들이

천왕봉을 오를 때 마다 거쳤다던 용유담과 엄천강을 넓은 조망으로 펼쳐놓는다.

세동마을

전형적인 지리산 산촌마을로 한 때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종이(닥종이) 생산지로 주변 산에는 닥나무가 지천이

어서, 닥나무를 삶고, 종이를 뜨는 일로 분주한 마을이었다. 불과 50년 전 만해도 이 마을의 모든 가옥은 산과 계곡에

서 자라는 억새를 띠로 이어 얹은 샛집이었다. 종이 뜨는 일상과 샛집 지붕의 아름다운 산촌 풍경을 이젠 볼 수 없어도,

바위를 담으로 이용한 집, 너럭바위에 앉은 집, 바위틈으로 솟는 우물 등 ‘자연 속에 세 들어 사는’ 산촌마을의 모습

은 지금도 변함없다. 

운서쉼터

세동마을에서 농로를 따라가면 작은 산골마을인 운서마을에 다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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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마을

휴천면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좁은 마을로, 마을 전체 면적의 3/1이상이 지리산국립공원구역내에 있으며, 그 

외도 산악지역이라 농경지가 별로 없는 마을이다. 산에 의지해서 생활을 하며, 지리산을 닮아 인심이 포근하다.

구시락재

운서에서 구시락재를 넘어 동강마을에 이르는 길은 조선말 유학자인 김종직 선생이 지리산을 오르고 쓰신 [유두류록]

에 나오는 옛길이다.

동강쉼터

동강마을

동강(桐江)마을은 평촌과 점촌 그리고 기암(개암터) 등 3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동강이라 하였다. 조선 고종때는 

엄천면이라 하여 엄천면사무소가 이 마을에 있어 공무와 지방행정을 수행하던 곳이다. 강과 산이 함께 흐르는 듯한 아

름다운 마을이다.

'금계-동강' 주변에 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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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리산 자연휴양림은 지리산국립공원 벽소령 아래, 백무동 계곡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

다. 

이름 : 지리산자연휴양림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웹사이트 :  http://www.huyang.go.kr / 연락처 : 055-963-8133

세동마을

세동마을은 생태산촌마을 지정마을로 엄천강 자락에서 숙박과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 : 세동마을(송전리 산촌마을)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280번지 | 

웹사이트 : www.songjunri.com | 연락처 : 전화_055-963-7949 / 핸드폰_019-463-5989 | 

지리산청정낙원

지리산청정낙원 관광농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계~동간구간중 송문교로부터 운서마을쪽으로 600미터 지점 엄천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리산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jeden.co.kr / www.지리산청정낙원.com입니다.

식당, 민박, 찜질방(성수기에만 운영)이 있으며 주말 및 성수기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숙식은 150명까지 

가능합니다. 연락처 055-962-30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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